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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국내유입 사례 발생 

◇쿠웨이트 방문한 61세 남성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증상으로 검사

결과, 양성으로 판정되어 관련 역학조사 실시 중

◇ 질병관리본부·서울시에서 즉각대응팀 출동하여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

및 접촉자 조사와 현장 신속대응 진행 중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쿠웨이트 방문 후 아랍에미레이트 

두바이를 거쳐 입국*한 61세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·메르스)

의심증상으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되어 메르스 검사 결과,

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현장 즉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.

* 쿠웨이트-두바이(EK860편, 9.6일 22:35∼9.7일 1:10) 경유하여 아랍에미레이트

항공(EK322편, 9.7일 3:47∼16:51)으로 입국

○ 환자는 쿠에이트 방문(8.16일∼9.6일) 중 설사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

방문(8.28일)하였고, 귀국 직후 설사증상으로 공항에서 바로 

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.

- 삼성서울병원은 내원 즉시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격리하여 진료 결과,

발열, 가래 및 폐렴 증상 확인 후 보건당국에 의심환자로 신고하여 

국가지정격리병상에 이송 후 검체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

시행한 검사 결과,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되었다.


